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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 환경은 정보의 다양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대상자

들의 요구증가 및 과학기술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급변하

고 있으며, 간호 대학생들은 졸업 후 복잡한 임상 상황의 예

측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요구에 부딪히고 있

다(Han, Kang, & Lee, 2013). 또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국

내외 보건의료 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 역량을 갖춘 학생

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성과 중심 교육 체제를 바탕으로 지속

적인 간호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간호교육의 질을 관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ABON], 2016). 이러한 변화와 요구 속에서 최근 

간호교육의 교수법에 있어 팀 기반학습, 문제 중심 학습, 시

뮬레이션 등(Jeong, Kim, & Seong, 2013) 다양한 접근들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교수법이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과학의 발달 및 컴퓨터나 모

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한 웹에 대한 접속이 원활해지고, 교수

들로 하여금 온라인 교육인 비디오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Koo, Heo, Lee, & Kim, 2014). 

게다가, 학생들은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성장

기를 보냈기 때문에 디지털 언어와 장비를 마치 특정 언어의 

원어민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 교육과 관련된 학습내용, 시기, 장소 방법 등에서 

자신들의 선택권이 있기를 바라는 성향이 강하여, 이런 성향

을 반영한 학습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Kim & 

Kim, 2014). 이러한 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Massvie Open Online Course (MOOC)와 같은 웹 서비스를 통

해 다양한 주제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플립러닝 학습 환

경이 조성되었다(Koo et al., 2014).

수업시간에 교수는 강의를 하고 학생은 강의를 듣고 집에

서 과제를 수행하는 일반적 형태를 거꾸로 하여 가정에서 강

의를 듣고 수업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

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번역하면 거꾸로 교실, 역전

학습 이라고 한다(Lee, 2015). 플립러닝은 테크놀리지와 교실

수업이 접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한 형태로

(Han & Jeong, 2016)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에

서 벗어나 교수는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습자는 주어

진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

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보

다 고차적 지식습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교수법이다(Bergmann 

& Sams, 2012). 플립러닝은 능동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Enfield, 

2013; Kim, Chun, & Choi, 2014). 플립러닝은 주어지는 문제

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와 자원을 탐색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추론과 정보를 분

석하게 된다(Benner, Sutphen, Leonard, Day, & Shulman, 2009; 

Youk, 2016). 또한, 토의수업에 효과적인 수단인 플립러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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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자 간 학습활동에서 공동체 의식

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므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Kim & Kim, 2014; Son, 

Park, Im, Lim, & Hong, 2015).

국내의 간호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플립러닝의 장점에도 불

구하고 전공교과목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연구는 드물다. 국

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인 기본간호학실습과 해부

병리학 교과목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학습의욕

을 촉진하고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Han & Jeong, 

2016; Son et al., 2015). 또한 전공과목외에도 인간과 건강이

라는 교과목에 플립러닝 학습법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플립러닝 학습법을 선호하고 학습에 대한 이해가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Choi et al., 2015). 국외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플립러닝 학습법은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게 나타났으며(Missildine et al., 2013; 

Ratta, 2015)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Crits & 

Knight, 2013; Simpson & Richards, 2015). 이처럼 선행연구에

서는 플립러닝은 수업이해와 학습 성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

다. 그러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관여할 수 있는 학생들

의 자기효능감과 비판적 사고능력 그리고 의사소통능력의 향

상에 영향을 미치는 플립러닝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드물

었다. 

건강사정은 신체계통별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면담을 통

해 주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신체검진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정상·비정상소견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은 수많은 실제 임상사례를 접해야하며 충분한 

실습교육이 필요하나 현재 교육환경에서는 실제 사례를 접하

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플립러닝 교수법은 사전

학습에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이며, 역동적인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매체를 제공하여 이론적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까지 반복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면대면 수업에선 

사전학습에서 습득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사

례에 적용하여 팀 구성원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습자의 실습시간 확대하여 건강사

정 교과목의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의 전공교과목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한 교수법에 대한 사례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플립러닝이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를 확인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공 교과목인 ‘건강사정’ 교과목에서 플

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플립러닝 교수법이 건강사정 학습에서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효과를 규명한다.

∙ 플립러닝 교수법이 건강사정 학습에서 비판적 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 플립러닝 교수법이 건강사정 학습에서 의사소통능력에 미

치는 효과를 규명한다.

연구의 가설

∙ 제 1가설 : 플립러닝 교수법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향상 될 것이다.

∙ 제 2가설 : 플립러닝 교수법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 제 3가설 : 플립러닝 교수법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사소통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한 건강사정 수업이 간

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는 C시 M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재학생 중 전공 

교과목인 건강사정을 수강하는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를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집단

수 2,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Kim과 Park (2016)의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 효과크기 .5를 기준으로 하

여 각 집단에 64명, 총 128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초 연구 대상자가 학생이어서 탈락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

여 10%의 탈락률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40명 중 실

험군 70명, 대조군 70명으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자료수집 전 

연구의 목적 및 진행과정, 비밀보장, 익명성, 철회가능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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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게 동일한 강의안과 사전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였고, 동일한 수업내용, 평가방법 및 평

가비율을 적용하였다. 

연구 진행 절차

●플립러닝 교수법 개발단계

플립러닝 설계 모형은 2001년 프리드먼과 프리드먼이 고안

한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Evaluation 

(ADDIE)모형과, Preparation, Assessment, Pre in class, 

Relevance, Team activity, Nub lecture, Evaluation, Reflection 

(PARTNER)모형이 있다(Lee, 2015). 이중 PARTNER 모형은 

Choi와 Kim (2015)에 의해 개발된 플립러닝에 특화된 것으로 

7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사전단계(preparation)는 pre-class

로 학습자, 환경, 교과목 분석을 하고 두 번째, 사전 학습평가

(assessment)단계로 사전학습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개념을 습득하고 이해했는가를 점검받는 단계이다. In-class로 

진입하게 되는 세 번째 단계로 사전학습 연계(relevance)활동

으로 플립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전학습에서 제시

되었던 수업내용을 협력학습으로 이행하기 위한 안내 및 지

침을 공지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협력학습(team 

activity)로 플립러닝의 핵심이고 가장 큰 목적이다. 이 단계에

서 교수자는 코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촉진자로써 학습자간 

협업을 도모시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

하여 문제해결을 통한 심화학습으로 발전시켜줘야 한다. 다섯 

번째로 핵심요약강의(nub lecture)를 제공해야한다. 수업이 종

료되는 시점에서 본 차시의 교육목표에 도달했는지 핵심수업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한다. 여섯 번째,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 차시별, 또는 개인, 팀별 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post-class에서 사후성찰(reflection)단계로 침별 과제 수행 및 

개별 학습을 성찰하는 단계이다(Choi & Kim, 2015). 본 연구

자는 PARTNER 모형에 기반하여 건강사정 교과목에서 플립

러닝 교수법을 개발하였다. 다수의 건강사정 교과목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중요하지만 재미없어하는 건강사정 

개요파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계통인 심장·호흡기계, 재미

있어하는 여성생식기·유방과 림프,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머

리·목·갑상선 총 6개의 파트를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개발된 내용은 건강사정 과목을 20여 년간 강의한 간

호학교수 1인에게 타당도를 확인받았다.  

첫 번째 사전학습단계에 학생들에게 제공할 강의안을 PPT

로 만든 후 오캠(oCam, ver 270.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영

상 강의안으로 제작하였다. 동영상 강의는 1학년 때 배운 해

부·생리학내용이 5∼10분, 해당 계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

상·비상소견을 10∼15분으로 구성하였다. 해부·생리학에서 배

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 학습 할 수 있으며 면대면 

수업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의 반복으로 인한 지루함을 느

낄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상·비정상소견 내용부분을 

추가하여 선행학습을 통해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면대면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심화학습 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두 번째 사전학습평가단계를 위해 ‘소크라티브’ 

application (app)을 이용하여 ASSESSJJANG이라는 app 강의

실을 개설하였다. 각 파트별 동영상강의안에서 다루었던 주요

내용을 퀴즈로 제작하였다. 세 번째 사전학습 연계단계로 협

력학습을 위한 사례개발을 하였다. 플립러닝이 성공적으로 이

뤄지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온라인 강의 동영상

을 어떻게 만들어 제공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

요한 것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을 어떻게 

하면 학습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행 할 수 있는지 설계·실행 

하느냐 라고 할 수 있다(Leem, 2016). 학습과제는 동영상 강

의에서 다뤘던 계통의 실제 임상사례를 제시하고 객·주관적 

자료 찾기, 정·비정상소견 찾기, 간호진단내리기, 간호진단에 

대한 근거 찾기 등으로 구성하였다. 네 번째 협력학습을 위해 

사례별 예상 질문에 대한 답과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

지 설정하였다. 다섯 번째 핵심요약 강의로 사전학습과 협력

학습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준비하였다. 여섯 번째 평가 단

계에서 평가내용과 수행수준을 결정하였다. 일곱 번째 사후성

찰 단계는 사후성찰일지를 제작하였다(Figure 1.)

●플립러닝 교수법 적용단계

수업 운영은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간

호학과 전공 교과목인 건강사정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군은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은 전통적인 

교수법을 적용하였다. 중재의 효과 확산방지를 위해  수업 첫 

주에 실험군과 대조군이 강의 내용은 같으나 강의 방법이 다

름에 대해 설명하고 각 분반 대표들이 주사위를 돌려 짝수 

반은 실험군으로, 홀수 반은 대조군으로 결정하였다. 실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표를 조정하여 매회 대조군이 먼

저 전통적 강의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실험군이 플립러

닝 학습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건강사정은 2학점 

15주 수업으로 총 6차시 18시간에 걸쳐 플립러닝을 적용하였

다. 플립러닝이 진행되기 1주전 학생들에게 플립러닝 수업진

행 과정 및 방법, 학습방법, 학생과 교수의 역할 등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협력학습을 함께 할 팀을 구성하

게 하였고, 플립러닝 수업 시 기본원칙(ground rule)을 정하게 

하였다.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첫 번째 사전학습단

계는 플립러닝이 진행되기 전 주에 플립러닝을 위한 팀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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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ep of this study based on PARTNER model

정하고 M 대학교 ‘사이버캠퍼스’에 15분-25분 전후의 동영상

강의를 탑재하였다. 동영상 강의는 교내 무료 Wi-fi를 제공하

여 학습자들은 수업 전 일주일 동안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시

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강현황’을 통해 개별 학습 유무

를 확인하였고, 수업 전날까지 학습이 완료되지 않은 학생들

에게는 사이버캠퍼스의 ‘쪽지보내기’를 사용하여 사전학습을 

독려하였다. 두 번째 사전학습평가 단계는 수업 시작 후 5분 

동안은 플립러닝의 학습 정도를 ‘소크라티브’ app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소크라티브’ app은 학생들의 점수를 엑셀시트로 

받아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점수가 낮은 문항이 어

떤 것인지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전학습 연계단계에서 5분정도 협력학습 사례를 제

시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하였다. 네 번째 

협력학습 단계는 20∼30분 동안 학습과제에 대한 토론이나 

문제해결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수자는 팀별로 순회하며 학습

활동이 잘 이루 워 질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팀별

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면서 팀 내에 각자 맡은 역할에 따

라 자료를 찾거나 기록을 하거나 발표준비를 하였다. 다섯 번

째 핵심요약강의단계에서 사전학습 시 정답률이 낮았던 부분

과 협력학습 시 학생들의 질문들 중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여섯 번째 평가단계에서 학습문제에 대한 결과를 팀별로 

발표를 하고 교수자는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핵심

내용에 대한 리뷰와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그 후 2시간동안 

동영상강의에서 다루었던 계통에 맞는 건강사정 술기에 대한 

실습수업을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6차시에 걸친 플립러닝을 

진행하였고, 플립러닝 교수법이 끝난 후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Figure 1.).

●자료수집

 ∙ 사전조사

플립러닝교수법을 적용하기 직전인 2016년 3월 7일에 연구

자가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자기효능

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배

부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 실험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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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 교수법은 실험군에게 2015년 3월 7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2주에 한번 1회 3시간으로 총 6회(18시간) 실시

하였다.

 ∙ 사후조사

실험처치 종료 직후(2016년 5월 30일)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설문

지를 배부하고 대상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후 수거하였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 조사지

간호대학생의 성별, 나이, 주거형태, 성적, 동영상강의 경험, 

전공만족도 등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

Kim과 Park (1997), Kim과 Cha (1996)의 도구를 종합하여 

Kim (2004)이 개발한 도구로 자신감(7문항), 자아조절효능감

(12문항), 과제난이도(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다 ’ 2점, ‘항상 그렇다’ 3점으로 점수가 높

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이

었다. 

●비판적 사고능력

Yoon (2004)이 개발한 도구로 지적열정/ 호기심(5문항), 신

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으로 7개 영역 총 27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t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

판적 사고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1이

었다. 

●의사소통능력

Rubin (1994)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가지 의사소통 능력 구성개념에 Hur 

(2003)가 7가지 개념을 합하여 수정보완 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ur (2003)가 수정보완 시 

Cronbach’s α =.7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83이

었다.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은 Shapiro-Wilk로, 

동질성 검증은 x²-test, independent t-test 로 분석한다. 본 연구

의 가설검증을 위해서는 paired t-test로 분석한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연구대상자는 실험군 70명, 대조군 70명으로 성별은 실험

군, 대조군 각각 여학생 62명(88.6%), 남학생 8명(11.4%)이었

다. 평균연령은 실험군 20.14세, 대조군 20.06세, 학교성적은 

‘보통’이 실험군 38명(54.3%), 대조군 40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전 인터넷 강의 경험은 ‘있음’이 실험군 37명

(52.9%), 대조군 46명(65.7%)으로 ‘없음’보다 많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 ‘만족 한다’로 대답한 대상자가 실험군 32명

(45.7%), 대조군 37명(52.9%)으로 가장 많았다. 실험군과 대조

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함을 

확인하였다(Table 1).

종속변수에 대한 사전 정규성 검증과 동질성 검증

플립러닝 교수법에 의한 교과과정 운영 전 종속변수에 대

한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기효능감, 비

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의 자기효능

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성이 확보되었다(Table 2).

플립러닝 교수법에 의한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의 효과

●제 1가설 

‘플립 러닝 교수법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자기

효능감이 향상 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자기효능

감 평균은 2.97점으로 대조군 2.67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t=4.67, p<.001), 제 1가설은 지지되었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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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n=70) Cont.(n=70)

χ2 or t p
n(%) or Mean±SD

Gender Female 62(88.6) 62(88.6)
0.00 .999

Male 8(11.4) 8(11.4)

Age 20.14±1.8 20.06±1.56 0.30 .760
School record High 19(27.1) 11(15.7)

3.31 .191Moderate 38(54.3) 40(57.1)

Low 13(18.6) 19(27.1)
Experience of Cyber lecture Yes 37(52.9) 46(65.7)

2.40 .122
No 33(47.1) 24(34.3)

Satisfaction of Nursing Very Satisfaction 28(40) 19(27.1)

2.75 .253Satisfaction 32(45.7) 37(52.9)

Dissatisfaction 10(14.3) 14(20)
Exp.=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able 2> Normality Test and Homogeneity Test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N=140)

Variables

Normality Test Homogeneity Test

Exp.(n=70) Cont.(n=70) Exp.(n=70) Cont.(n=70)
t p

W(p) Mean±SD 

Self-efficacy 0.98(.272) 0.99(.693) 2.67±0.34 2.59±0.32 1.48 .14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98(.224) 0.98(.363) 3.46±0.35 3.43±0.34  .58 .562

Communication competence 0.98(.492) 0.97(.074) 3.61±0.37 3.59±0.47  .31 .760
Exp.=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able 3> Effect of Lessons using Flipped Learning on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N=140)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ean±SD

Self-efficacy
 Exp.(n=70) 2.67±0.34 2.97±0.38 0.30±0.54

4.67 <.001
 Cont.(n=70) 2.59±0.32 2.67±0.31 0.09±0.4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xp.(n=70) 3.36±0.35 3.89±0.35 0.43±0.55

6.55 <.001
 Cont.(n=70) 3.43±0.34 3.47±0.39 0.04±0.51

Communication competence 
 Exp.(n=70) 3.61±0.37 3.90±0.52 0.29±0.68

3.57 .001
 Cont.(n=70) 3.59±0.47 3.66±0.47 0.06±0.61

Exp.=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제 2가설 

‘플립 러닝 교수법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비판

적 사고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비판

적 사고능력 평균은 3.89점으로 대조군 3.47점 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t=6.55, p<.001), 제 2가설은 

지지되었다(Table 3).

●제 3가설 

‘플립 러닝 교수법에 참여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의사

소통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를 검정한 결과 실험군의 의사소

통능력 평균은 3.90점으로 대조군 3.66점 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t=3.57 p=.001), 제 3가설은 지지

되었다(Table 3).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수업인 건강사정 교과목에서 플립러

닝 교수법을 개발하고 운영한 후 효과를 확인하고 간호대학

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을 제시하고 간호교육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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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의 자기효능감은 플립러닝 교수법 전 2.67점(0∼3점), 

플립러닝 교수법 직후 2.97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

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

는 어렵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Enfiled, 

2013; Kim et al., 2014)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플

립러닝 교수법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적인 교수법이며 이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 될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면대면 수업은 사전학습을 기반

으로 획득한 선행지식을 실제 임상사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서 학습자가 임상사례의 문제해결에 대한 성

취경험을 획득하게 하였고, 협력학습으로 개인에게 부담을 줄

여 정서적 각성을 낮추었다. 협력학습 시 팀별로 순회하며 학

습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력자 역할을 하여 언어적 설득

을 하였고, 결과를 팀별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서 

대리경험을 하게 하여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플립러닝 수업 후 시행한 개별 면담에

서 플립러닝 학습이 전통적인 학습법에 비해 재미있고, 교수

에게 질문하는 게 자연스러우며, 전통적인 학습에서는 교수가 

주인공인데 플립러닝에서는 학생들이 주인공이라고 하였다. 

동영상강의 학습을 자신의 상태에 맞춰 시간이나 장소를 마

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특히, 시험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고 하였다. 이는 지속

적인 학습으로 인해 최종 시험공부를 위한 시간이 감소한다

는 McLaugnlin 등(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게다가 

Bhang과 Lee (2014)의 연구에서는 플립러닝의 효과를 학생들

이 수업의 중심이 되고 질문이 많아지며 수업분위기가 적극

적으로 변화는 것 보다는 학생 개개인이 수업내용을 이해함

으로써 이해하기 전에는 몰랐던 것을 할 줄 알게 되어 학습

효과가 향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능력은 실험군에서 플립러닝 교수

법 전 3.36점(1∼5점), 플립러닝 교수법 직후 3.89점으로 증가

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실험군이 대조

군보다 유의하게 비판적 사고능력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

는 어려우나 액션러닝을 적용한 후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

고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한 Kim과 Park (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협력학습에서 객·주관적 자료 찾기, 정·비정상

소견 찾기, 간호진단내리기, 간호진단 근거 찾기 등을 경험하

게 하여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1회 

중재에서 시행한 협력학습의 결과보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정

답률이 높아졌으며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는 팀이 증가하

였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실험군이 수업 운영 전 3.61

점(1∼5점)에 비해 수업 운영직후 3.90점으로 크게 증가하였

으나 대조군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의사소통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교양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증가시켰다

는 선행연구(Kim & Kim, 2014)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

과교육에서 플립러닝은 소통과 협업에 기반 한 협동적 문제

해결을 강조하여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

다고 하였다(Park, 2014). 교수자는 면대면 수업에서 원활한 

소통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촉진자(facilitator)로 

활동하였고, 학생들은 팀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자유로운 토의문화를 조성하였다. 매 수업 시 마다 토론

시간을 20분 이상 제공하였고 학생들은 제한 시간 내에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통, 배려, 협력을 경험함으

로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건강사정 교과목에서 웹기반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강의 

보조형 교육 매체로 활용했을 때 면대면 강의실 집합 교육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웹기반 교육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

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혼합(blended)수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Oh, Kim, Shin, & Jung, 2005). 본 연구를 통해 

블렌디드 러닝의 한 형태인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하여 간

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향

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플립러닝 교수법의 개발에서 고려할 점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학습 환경이다. 사전학

습에서는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시스템과 같이 

학생들이 수업현황과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학

생들의 사전학습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둘째, 사전학습에서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의 시간으로 동영상강의의 적절한 시간

은 15분 이내로 너무 길어질 경우 학생들은 수업외의 부가적

인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

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수업

의 적절한 연계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사전학습에서 습

득한 선행지식이 오프라인수업의 협력학습내용에 완전히 녹아

있어야만 학생들의 사전학습의 동기가 강화되고 면대면수업의 

집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넷째, 플립러닝적용 수업의 횟수

는 적어도 3회 이상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회 적

용 시에는 전통적인 강의방식에 익숙한 학생들이 낯설어 하

였으나 2회 적용이후 차츰 적응하였고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다.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

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법이기에 다양

한 교과목에서 각 교과목 특성에 맞게 플립러닝을 설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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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

감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Ku, Yang, & 

Choi, 2014) 향후 플립러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사례

를 제시하고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

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공교과목인 건강사정에 플립러닝 교수법을 개

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간호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인 교

수법을 제시하고 간호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

다. 

본 연구 결과 플립러닝 교수법이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PATNER 모형을 건강사정교과목 특성에 맞게 15-25

분의 동영상강의를 제작하여 사이버캠퍼스에 탑재하여 학생들

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전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대면 수업에서 ‘소크라티브’라는 app을 이용하여 사전 

학습정도를 평가한 후 사전학습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임상사례를 개발하여 다양한 협력학습으로 학습과제를 해결하

는 학습방법이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이에 간호학과 전공 교과목에 플

립러닝 교수법의 확대적용을 기대한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플립러닝을 다양한 교

과목에서 각 교과목 특성에 맞게 설계하여 적용하고 그 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이 

학업성취도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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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Flipped Learning on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Lee, Young-Sil1)․Eun, Young2)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asan University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test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fo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tudy wa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Participants were 140 nursing 
students (experimental group=70, control group=70). The flipped learning was provided for 6 times (18 hour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rch 7 and May 30, 2016. Data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test, paired t-test 
with SPSS/WIN 22.0.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self-efficacy (t=4.67,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6.55, p<.001),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t=3.57, p=.001)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he flipped learning has 
proven to be influential educational program for improving the self-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flipped learning was an effective teach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 and need to develop other nursing major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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